
Ⅰ. 서  론1)

전세계 213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시범을 통해 문화적 가

치를 함양하고 있는 태권도는 겨루기를 시작으로 품새, 격

파의 정식 종목화를 이루고 있다. 가장 늦게 경기화가 시작

된 격파 종목은 국기원 주관의 세계태권도한마당을 기점으

로 시작되었으며(김기동, 2012), 대한태권도협회 주관 대회

인 격파왕 대회, 웰빙 태권도 페스티벌 대회 등의 개최를 

통해 제도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이법선, 

2023). 초창기 격파대회는 태권도의 다양한 모습을 대회로

서 선보이기 위하여 시범경연대회라는 명칭을 통해 단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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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경기화가 진행되었으나, 격파경기의 제도화 

및 정식 종목 승인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전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를 시작으로 대학 주관의 대회에서 격파 

부문이 신설되었다(김영진, 전정우, 2018). 이후 대학 태권

도 관련 학과에서 입시제도에 격파 입상실적을 반영함으로

써 격파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이용주, 전민우, 정재환, 2019). 2021년 격

파 심판자격연수를 기점으로, 2022년 3월 격파지도자 경기

규칙 강습회를 통해 격파의 승인 종목으로의 시작을 알렸

으며, 각종 격파대회가 대한태권도협회의 인준 하에 개최

되었다(대한태권도협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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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한태권도협회 인준 이후 격파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지도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현재 격파대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문헌연구를 통해 격파대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탐색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도 격파대회에 참가하여 선수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지도자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반구조화 질문지를 통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경기규정에서는 격파기술의 무분별한 시도 및 출전종목에 따른 부상의 위험성, 선수별 상이한 격파동선과 보조기

구 활용에 따른 공정성의 한계, 규정에 대한 통일성 및 사전공지 미비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둘째, 경기운영에서는 연습 

공간 부재 및 무리한 경기 일정, 조별 결선진출 인원수 선정에 따른 변별력의 문제, 대회별 상이한 경기운영 방식 및 경기운영

위원의 행동양식으로 인해 대회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기판정에서는 종합격파 종목 내 합산 점수 

표출로 인한 신뢰성의 저해, 평가항목별 심판의 세부 구성 미비에 따른 정확성의 부족, 영상판독 및 소청방식의 제한에 따른 

문제가 발견되었다.

결론  격파대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토대로 경기규정, 운영 및 판정 측면에서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격파대회에 참가하는 제도권과 참가자 사이의 지속적인 조율을 바탕으로 대회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합의점 도출 및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주제어  격파대회, 지도자, 경기규정, 경기운영, 경기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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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온 경기는 대회명칭을 “격파대회”로 통일하였으며, 격파

선수에 대한 공식적인 선수등록과 입상실적 관리를 실시함

으로써 경기의 체계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방인주, 장권, 

2022). 또한, 참가선수가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회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관심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법선, 2023). 그러나 정식 종목 승인 이후 대회수 

및 참가선수의 폭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여전히 경기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의 체계화 

및 공정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필요

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이승진, 전정우, 2022), 선

수 및 지도자, 그리고 경기를 운영하는 주최측 및 심판의 

견해 역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제 스포츠로의 발전

을 위하여 격파대회의 제도적 측면에서 구성원 사이의 사

회적 스포츠 욕구에 대한 다각적인 조정 및 통합을 바탕으

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화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문

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지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 측면

에서의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대회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선수 및 지도자는 대회 규정 및 경기운영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갈등하며, 적응

하게 된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선수 및 제도권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

며, 격파대회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가장 실질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

다고 판단된다.

정식종목 승인 이후 진행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식 선수 등록 이후 격파선수의 심리적 요인이 경기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기남, 이승민, 2023; 김대선, 이은

경, 최현동, 류호상, 2023; 석류, 전민우, 2023; 최현동, 류호

상, 2023), 태권도 격파대회에서 나타는 부상에 대한 연구

(방인주, 안근아, 2022), 태권도 격파대회의 판정에 대한 연

구(박상우, 박규랑, 유영훈, 2022; 방인주, 안근아, 2022) 등

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 격파대회의 

정식종목 승인 이후 2년이라는 시기적 기간이 지난 현 시점

에서 다양한 연구와 함께 제도권에서의 경기규정 제정 및 

선수체계와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화를 통해 체계

정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

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기에 참가함으로써 

선수를 지도하고, 경기운영 및 판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현장지도자와 경기규정을 제정하고 운영

하는 제도권 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장지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문제

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은 인준 이후 격파대

회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참

가자 입장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참가자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제도권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발견을 통해 보다 원활하

고 체계적인 경기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격파대회의 제도적 발전 및 

미시적 차원에서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개선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규명을 위하여 대회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현재 태권도 격파 대회의 문제점

에 대한 탐색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

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첫째, 격파대회의 정식종목 승인 이후 대회 현장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은 어떠한가?

둘째, 격파대회의 정식종목 승인 이후 대회 현장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표집방법 중 유목적 표집법을 활

용하여 대한태권도협회의 인준대회로 격파가 인정된 2022

년과 2023년도에 격파대회에 참가하여 선수가 입상한 경력

이 있는 지도자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

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구분 소재지 태권도 수련기간 지도경력

A 경기 30년 13년

B 서울 27년 12년

C 충청 24년 8년

D 경기, 충청 25년 10년

E 경기 25년 10년

F 경기 11년 7년

G 경기 21년 8년

Table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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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문

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 부합한 자료 수집을 위

하여 학위 및 학술지 논문, 관련 기관 연구자료, 정부 발행 

간행물 및 각종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문헌에 담겨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탐색하여 관련된 사회현상에 대한 

동의와 그에 대한 이론을 구체화(김민철, 2003)하여 대한태

권도협회 인준 격파대회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중심으로 탐

색을 실시하였다.

2) 심층면담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담을 활용하였다. 먼

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서 작성 후, 반 구조화된 질문지

를 통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

와 대학 선･후배, 대표 시범단 선･후배 관계의 라포

(Rapport)를 형성하고 있어 심층적인 내용을 발견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

들이 경기에 참가한 경기장 또는 거주 및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2023년 05월부터 2023년 09월까지 연구 참여자

별 각각 3회 이상, 1회당 40분씩 총 120분 이상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 시 연구자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Z플립 4 음성 녹음 기능)을 이용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전사 작업을 통해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질적연구에서 주로 사용

되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에

서 나타나는 의미들에 대하여 주제범주화를 중심으로 유형

화 과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Maxwell, 1996).

4.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Denzin 

& Lincoln(1994)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진실성, 일관성, 중

립성, 적용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따

라 다각도 분석법, 전문과 협의, 연구 참여자의 검토를 통

하여 자료를 분석, 해석, 확인하였으며 반성적 주관성을 통

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료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격파 경기규정의 문제 

1) 격파기술의 무분별한 시도 및 출전 종목에 따른

부상의 위험성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종합격파의 경우 무리한 

기술 시도로 인해 부상과 연결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선

수들이 모든 경기종목을 소화하려고 무리하고 있으며, 이

러한 현상은 신체소외로 이어져 선수생활의 단축을 야기하

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난이도 높은 기술들로 날이 갈수록 예술의 경지에 이르

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고

난도 기술 시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어요. 실제 백더

블(딛고 2회전 뒤 공중 몸돌아앞차기) 기술 훈련 중 선수 

생명이 끝나고 장애를 입을 정도로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존재하거든요. 장애물 기술(딛고 격파)의 경우 협회 차원에

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연구 참여자 F)

도약 수직 수평 개인종합으로 나눠진 종목을 모두 소화

하려다보니 부상이 생기고 4종목 중 최대 3종목만 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변수(보조 등)를 생각하며 대회에 출전하는 모

습이 인준대회와는 거리가 멀어보여요. 선수보호차원을 위

해서라도 출전 종목 제한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신체적 정

신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은 미성년 학생들의 욕심과 지도

자의 욕심이 더해져 여러 가지 종목을 훈련하다보니 뜻하지 

않는 신체적 과부화 및 부상이 나타나고.... 추후 선수 생명

과 밀접하게 관계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참여자 D)

격파대회 인준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격파자 및 보조자의 부상 정도에는 큰 변화

가 없으며, 여전히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방인주, 

장권, 2022).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는 종합격파의 경우 경

기 규정상에 기술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직 완

성되지 않은 기술을 시연하고, 이로 인해 부상으로 이어진

다고 이야기하였다.

태권도 종목은 스포츠 종목 중 부상 횟수가 높은 종목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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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고 있다(임정준, 2023). 방인주, 안근아(2022)의 연구

에 따르면 선수들은 미숙한 기술 시도에 따라 부상이 빈번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격파자의 능력이 아닌 보조자의 도

움으로 높은 격파물을 격파함에 따라 부상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리한 경기일정에 따라 모든 출전 

종목을 소화하기에, 청소년들의 체력적인 부담으로 이어져 

부상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격파대회의 제도적 발

전을 위해서는 승인 이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무분별한 

기술 시연 및 출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제도권에서의 변

화된 규정 및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단

순히 특정 기술의 금지를 통한 부상 방지가 아닌 참가연령 

및 성별에 따라서 지정 격파 내 기술의 수준별 제한과 출전 

종목에 대한 제한을 통해 선수보호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선수별 상이한 격파동선

연구 참여자들은 동일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격파가 

이루어지는 동선이 다르게 구성되어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격파 종목이지만 참가 선수마다 동선이 달라요. 모

두 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하면 더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생

각돼요. 동선에 따라 높이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심판들이 

날아오는 송판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격파 

동선의 통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A)

체공도약격파, 수직축회전격파, 수평축회전격파의 경우 

심판의 평가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경우 격파동선을 통일하

되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심판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동선 

의견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격파의 경우 선수 개개인

이 모두 다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자유로운 격파 동선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E)

격파대회의 승인 이후, 규정이 제정되고 통일화가 이루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정을 벗어나 공정성의 문제

를 야기하는 모습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격파

대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선수들이 판정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하여 격파 동선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격파 종목이 동일

함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스포츠경기

로서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판정의 걸림돌로 나타

날 수 있다. 따라서 격파 종목뿐만 아니라 격파가 수행되는 

동선에 대한 세부규정 및 제한을 바탕으로 동일한 조건에

서의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보조기구 활용에 따른 공정성의 한계

연구 참여자들은 보조기구가 개입되어 격파가 수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곧 공정성의 문제로 이

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비읍자(ㅂ)는 외부적인 힘의 개입임으로 제한해야 합니

다. 아니면 모두 동일한 부분 혹은 동일한 규격의 보조기구

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C)

현재 격파물의 움직임을 가장 예민하게 제한하는 상황에

서 보조기구의 사용 제한은 더 많은 보조자들의 부상을 초

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조자들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더라

도 미숙한 선수의 격파물을 보조하는 경우 손가락 또는 그 

이상의 신체부위를 타격당하는 등의 부상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일된 보조기구를 개발 및 제시하고 이를 모두에게 

적용하여 격파자 뿐만 아니라 보조자까지 모든 선수를 보호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E)

격파대회에서 보조기구의 개입으로 인해 선수의 부상초

래는 물론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스포츠로서 일관성 및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법선(2023)은 격파대회에서 사용하

고 있는 보조기구의 경우 선수마다 상이한 기구를 활용하

고 있으며, 개인의 경기력이 아닌 외부적인 요소가 개입된 

형태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공정성의 문제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과거 

비승인 대회부터 나타난 보조기구는 단순히 송판을 파지하

는 역할로 활용되기보다 격파의 성공 가능성의 확대를 위

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한 경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스포츠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선수 간

의 경기결과에 대한 불공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격파대회의 공정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보조기구의 통일 

혹은 종목에 따른 사용 제한을 두어 선수 개인의 경기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대회별 세부 규정에 대한 통일성 부족 및 사전공지 

미비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대회 규정에 있어 여전

히 비승인 경기 당시에 나타나던 문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



대한태권도협회 인준 격파대회의 문제점 탐색: 현장 지도자 견해를 중심으로  71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내용이 경기 당일 공지되거나 대회별로 상이한 세부평가기

준이 적용된다고 보고하였다.

심판들만 알고 지도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전 대표

자 회의 때는 별도 안내가 없었던 변경 사항들이 당일 오전 

대표자회의 때 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대회 당일에 장애물 발판 높이 제한을 공지하고, ○○대회

에서 보조자의 움직임에 대한 감점을 최저점으로 준 경우가 

있어요. 규정집에는 1점~3점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연구 참여자 F)

경기 규칙 강습회에서 개정되는 경기 규정과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한 공지가 미리 이루어져야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심판이 모두 이를 적용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지된 경기일정과 달리 

대회 참가 인원에 따라서 일정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

다. 각 팀마다 숙박과 버스 대절 등 일정을 조율하는데 있어

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이전 데

이터들을 통해 출전 인원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고 경기 

일정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E)

스포츠경기에 있어 제도화는 대회의 규범적 통합과 함께 

구성원의 참여 형태의 통일성을 충족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명수, 1994). 따라서 격파대회가 경기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통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 

이용주, 허재성, 김기남(2019)의 연구에 따르면 인준 대

회 이전 격파대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대회 시작 직

전, 규정에 대한 공지사항이 전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격파대회 대한태권도협회 인준을 통해 규정의 체계

화를 우선과제로 해결하려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대회당

일, 혹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규정변화가 여전히 존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혁(2023)은 스포츠의 핵심 

요소인 경기규정은 통일성을 바탕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규정한 종

목별 규정이 실제 대회 현장에서 통일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회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도자 및 선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대

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권에서 사전에 

공지한 규정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유지해야 하

며,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회당일이 아닌 사전에 참가

선수 및 지도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할 것이다. 

2. 격파 경기운영의 문제

1) 연습공간 부재 및 무리한 경기 일정

연구참여자들은 정식 종목 승인 이후 경기 운영에서의 

변화가 특히 미비하다고 보고하였다. 여전히 준비운동 공

간의 부재 및 무리한 경기진행으로 청소년 선수의 체력적 

부담을 야기하고, 이는 부상과 경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

어지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제 겨우 중고등학생인 아이들에게 평균 7시간~9시간 

이루어지는 대회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식사시간 제공도 안 

해주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돼

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대회가 아닌 것 같아요, 대회의 

의도가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에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모두가 함께 개선해야 할 상황입니다. (연구 참여자 F)

격파대회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경기장 밖 광경을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팀이 매트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 공간이나 여러 

민원에 대한 감수는 지도자가 하고 있어요. 워밍업장이 존

재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D)

격파대회의 승인 이전에 진행된 연구에서 신호철, 이숙

경(2015)은 격파대회가 단 하루 만에 예선부터 결선까지의 

모든 경기가 진행되어 선수들이 체력문제로 인하여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나타나듯이 인준 이후,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음

에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선수 및 지도자에게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어 경기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자유품새의 

경우, 부상 방지를 위하여 주최측에서 코트개방을 사전에 

공지하거나, 연습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격파대

회는 장내 혼잡 및 여러 이유로 코트개방은 물론 경기장 

주변에 참가자들이 설치한 연습공간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선수들은 대회장에 적응하기 어

려우며, 경기력 및 부상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정아, 원동현(2021)은 격파 대회의 운영 환경에 있어

서 충분한 시설의 마련이 선수의 경기력 및 부상에 직접적

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참가 선수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기 수행을 위하여 주최측에서 

경기 전 충분한 연습 공간의 제공 및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

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경기 진행 방식 및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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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율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격파대회로의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조별 결선진출 인원수 선정의 문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경기규칙에서 제시되고 

있는 결선인원 조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결선진출 인원이 

매우 제한적이고, 참가인원수에 비례한 운영이 아닌 빠른 

경기운영을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별력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발견되

었다.

겨루기와 품새는 대부분 토너먼트로 경기가 진행된다. 

컷오프로 진행되는 격파 대회가 예선->결선이 아닌 예선->

본선->결선으로 진행되어도 추가되는 경기수와 시간이 엄

청나게 문제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 경기부

는 현 상황에 일하기 편한, 혹은 일찍 마칠 수 있는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이지만 대부분 지도

자들도 같은 마음일 듯 합니다. (연구 참여자 G)

출전 인원이 많아 8개 조로 나누는 경우에 각 조마다 1위 

선수만 결선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각 조에 기량

이 비슷한 선수들이 다수 대진할 경우 변별력을 갖기 힘들

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량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조별 

운에 맡긴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격파 경기 규정

에 결선 인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용하여 출전 

인원이 아닌 각 조별 2명씩 결선 진출자를 선발하여 4개 조

일 경우 8명, 8개 조일 경우 16명의 결선이 진행된다면 선수

들에게 더욱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E)

격파대회 참가 선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

서 선수들은 4가지 세부종목을 대부분 출전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나타나듯이 종목별로 결선 인

원수가 정해진 것에 비해 조별 인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

아 타 스포츠 종목에 비해 결선진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 추첨에 따라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격파 경기규칙을 살펴보았을 때, 결선인원의 경우 8

명으로 선발하되, 필요시 달라진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

다(대한태권도협회, 2023). 따라서, 격파대회의 발전을 위

하여 경기규칙 및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제시하고 있

는 내용들과 같이 대회별 참가인원수에 따라 조별 결선진

출 인원을 조정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변별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대회별 상이한 경기운영 방식 및 경기운영위원의 행

동양식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여전히 대회마다 다른 

운영 방식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주최측 및 경기운영위원의 운영 방식 및 행동양

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불만이 선수 및 지도자에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대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으로 발견되었다. 

매번 같은 인준대회를 치루는데 매번 다른 진행방식으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스텝교육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학생들이 경기 스텝으로 동원되는 경우 사전에 교육이 이

루어지는지 의문이 들 만큼 선수들을 하대하는 경우도 빈번

하게 발생합니다. 선수와 지도자만 경기장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기부 임원과 스텝 모두 쌍방향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E)

선수를 위해서 시합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장에서 보면 진행하시면서 아이들을 툭툭 먼저 건드리시고

는 아이들이 예의가 없다고 하시는데 경기를 뛰는 선수는 

예민한데 좀 존중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애들한테도 지도

자한테도 함부로 하는거 같아서 좀 불편합니다. (연구 참여

자 G)

스포츠 종목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경기 규정의 제정뿐만 

아니라 운영측면에서도 체계정립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다. 현재 격파 경기 규칙에 따라 통일된 경기 환경 및 운영

방식이 존재하고 있으나, 규정상 경기장 규격 및 진행방식

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고 있을 뿐, 실제 현장에서 선수 및 

지도자가 느끼는 경기 진행 방식에는 대회별로 상이한 운

영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나타나듯이 대회마다 통일된 

경기 환경 및 운영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직전 대회에서 

허용되는 내용이 다음 대회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사전 공지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선수의 대부분이 청소년으로 구

성되어 있어, 지도자의 관점에서 경기운영위원의 행동양식

이 청소년에게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회 주최측과 지도자 및 선수의 갈등은 대회의 운영에 차질

을 줄 수 있으며, 격파대회의 경기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격파대회의 건강한 경기문화를 위하여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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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및 경기 주최측은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상호간의 배려와 존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격파 경기판정의 문제

1) 종합격파 종목 내 합산 점수 표출로 인한 신뢰성

저해

연구 참여자들은 판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종합격파의 표출시스템에 있어서 판정에 대한 당위성의 확

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종합격파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4가지 격파에 대한 

합산 점수만이 전광판에 표출되기에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심판은 그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1, 기술2, 

기술3, 기술4와 같이 격파한 종목을 순서대로 표출하고 이

에 대한 세부 점수를 기록하여 점수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이거니와 판정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연구 

참여자 E)

심판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100% 완벽할 수는 없지

만, 심판의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게 되어 불합리하

다고 생각하는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각각의 점수가 세부적으로 표출된다면 이런 불만이 줄어

들겠죠. (연구 참여자 B)

현재 격파대회는 규정 및 판정의 체계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도자들은 여전히 판정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판정 결과의 세부내용에 대한 의문점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에 있어 심판의 

판정은 경기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기에 공정

성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격파대회 

역시 과거부터 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

었으며 심판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방인

주, 장권, 2022). 심판연수를 통해 심판의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는 종합격파 표출

시스템에 의해 판정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

이다. 격파 대회 이전에 경기화가 이루어진 자유품새 판정

의 모습을 살펴보면 격파대회와 마찬가지로 기술별 세부점

수 표출이 아닌 합산 점수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송선영, 임신자(2020)와 장

한별(2021)은 세부 항목별 표출 시스템의 마련을 통해 경

기의 투명성 및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하였다. 따라서, 격파대회 역시 경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참가 선수 및 지도자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기

술에 따른 세부항목별 표출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평가항목별 심판의 세부 구성 미비에 따른 정확성 

부족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판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점에 대하여 한 명의 심판이 기술력, 감점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평가의 정확

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들이 공통적으로 보조자 움직임과 전체적인 격파 점

수를 동시에 판정하기 때문에 다 보기 힘들어 보여요. 선수

의 종합적인 실력을 평가해야 하지만 보조자의 움직임을 보

면 정확한 실력의 평가를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따라서 보조

자의 움직임을 판정하는 심판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요. 문제가 있을 시 심판들 모두 회의를 진행하고 그전까지

는 움직임을 판정하는 심판과 전체적인 실력을 평가하는 심

판은 분리되어야 심판들이 부담없이 실력에 대한 정확한 판

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A)

감점심판의 수행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감점인데 감점이 안되는 부분, 감점이 아닌데 감점 

되는 부분, 경기 경험이 없는 심판이 감정심판을 하는 경우, 

감정심판은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심판이 하길 바랍니다. 

(연구 참여자 B)

심판 위치가 한 면에 5명이 앉는 것이 아닌 여러 각도에

서 심판하는 것도 제시드려요. 그리고 완성도만 보는 심판, 

보조자의 움직임만 보는 심판, 감점만 보는 심판 등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연구 참여자 C)

격파경기의 특성상 격파자 이외의 보조자의 움직임 역시 

경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심판이 참가자의 

움직임 전체를 판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

었다. 심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판연수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대회 전 심판 교육의 진행을 바탕으로 공정

한 판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여전히 심판

의 정확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나타나듯이, 심

판에 대한 불신은 경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며, 심

판의 역할 분리를 통한 정확성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 하

였다. 

격파 경기의 평가방식과 유사한 자유품새의 경우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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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이승민, 김기남(2022)과 전민우(2017)는 세부항

목별로 심판의 평가항목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보다 수월하고,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야

기하였다. 또한, 유사종목인 우슈의 평가방식에 대해 연구

를 진행한 박성철(2006) 역시 항목별로 심판의 역할을 나

누는 형태의 평가방식이 효율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격파대회 판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부 평가항목별로 심판의 역할을 분리하여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영상판독 및 소청방식

연구 참여자들은 판정에 대한 의구심 및 문제점을 발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상판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같은 

조의 다른 선수에 대한 판정이 명확히 잘못되었음에도 소

청이 불가하여 판정의 공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고하였다.

지도자는 소속 팀 선수의 경기가 아닌 다른 선수의 경기

에 대해 소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심판 판정에 

실수가 있어 감점사항을 찾아내지 못하고 넘어가더라도 이

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당 

상황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편이며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

계 되는 경우 이를 시청하다가 감점을 실시하지 않은 점수

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정은 심판이 하게 

되고 심판 역시 사람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판정에 대한 실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소청의 개념보다는 비디오 리플레이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기술점수를 제외한 감점사항에 대한 판정의 실수가 있을 경

우 소속 팀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시 또는 건의

할 수 있게 하여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 누군가 불이익을 당

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연

구 참여자 E)

격파 경기의 특성상 찰나의 순간에 포착하기 어려운 장

면들이 많습니다. 현재 규정엔 타 팀의 경기에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 팀 경기 포함, 타 

팀의 경기더라도 영상판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1번씩 

줄 수 있는 카드 등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겨루기처럼

요. 그리고 영상 판독을 소청 신청한 지도자에게만 시행하

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F)

격파대회는 겨루기나 타 스포츠 종목과 달리 영상판독요

청권이 존재하지 않고, 컷오프 경기 특성상 본인의 경기에

만 소청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나타나듯이, 격파대회가 정식 종목으로 승인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영상판독 및 소청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투명한 운영이 아닌 비승인 

대회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 그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2023년도부터 격파대회에서 역시 비디오판독을 도입하

여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판독을 통해 평가

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격파대회의 비디오 판독에 대하여 이법선(2023)은 공정한 

경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비디오판독 시스템의 도입에

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의 판정실수에 대한 부분은 소청을 

할 수 없는 제도적 상황으로 인해 판정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판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공정한 판정을 위해

서 비디오판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평가에 반영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심판 보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같은 조 내의 다른 선수의 감점사항에 있어 잘

못된 판정이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소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 거시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격파대

회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대한태권도협회 인준 이후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지도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태권도 격파대회에서 나

타나는 문제에 대한 탐색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년과 

2023년도에 격파대회에 참가하여 선수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지도자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심층면담

을 통해 발견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격파 경기규정의 문제에서는 격파기술의 무분별한 

시도 및 출전종목에 따른 부상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선수별 상이한 격파 동선과 보조기구 활용

에 따른 공정성의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대회별 세부 규정

에 대한 통일성 및 사전공지 미비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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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견되었다.

둘째, 격파 경기운영의 문제에서는 연습 공간 부재 및 

무리한 경기 일정으로 선수들의 부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조별 결선진출 인원수 선정에 따라 변별력의 문제

가 발생하고, 대회별 상이한 경기운영 방식 및 경기운영위

원의 행동양식으로 인해 대회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는 것

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격파 경기판정의 문제에서는 종합격파 종목 내 합

산 점수 표출로 인한 신뢰성의 저해가 문제로 대두되었으

며, 평가항목별 심판의 세부 구성 미비에 따른 정확성의 부

족과 영상판독 및 소청방식의 제한에 따라 평가에 대한 공

정성 및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격파대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토대로 스포

츠경기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규정, 운영 및 판정 측면

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격파대회에 참가하는 제도권과 참가자 사이의 지속

적인 조율을 바탕으로 대회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합의점 도

출 및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제언

첫째, 본 연구는 격파대회에 출전하는 현장 지도자를 대

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포츠 종목의 경기

화를 위해서는 해당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구성원의 다각적

인 견해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

서, 격파대회의 정식종목 승인 이후 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제도권 관계자, 상임심판을 대상으로 확장하여 격파

대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다차원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격파대회에 대한 종합

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스포츠화를 

위한 실증적인 제도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격파대회가 정식종목으로 승인 된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난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나타

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

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격파대회의 체계정립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제도

적 방안을 마련하여 격파대회의 스포츠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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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Exploring the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current Taekwondo breaking competition, focusing 

on the views of leader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breaking competition after the approval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Method  In 2022 and 2023, seven coaches who had participated in Taekwondo breaking competitions and 

had won prize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Results  First, in the competition regulations, problems were found regarding reckless attempts at breaking 

techniques and the risk of injury depending on the participating event, limitations in fairness due to different 

breaking movements and use of assistive devices for each athlete, and lack of uniformity and prior notice of 

the rules. Second, in competition management, trust in the competition was found to be undermined due to 

the lack of practice space, unreasonable game schedule, discrimination problems in selecting the number of 

finalists in each group, different game operation methods for each competition, and the behavioral patterns 

of the competition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Third, in the competition judging, problems were found 

due to the impairment of reliability due to the display of combined scores in the comprehensive breaking 

event, lack of accuracy due to the lack of detailed composition of judges for each evaluation item, and 

limitations in video reading and appeal methods.

Conclusion  Based on improvements to the problems of the breaking competition, fair competition should 

be achieved in terms of Taekwondo breaking competition regulations, operation, and ju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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